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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
마라.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
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
지기 마련이다."

2020-6-20

마태오 10,26-33

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
하셨다. “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
지 마라.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



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
다.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
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
여라.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
붕 위에서 선포하여라. 육신은 죽여
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
려워하지 마라. 오히려 영혼도 육신
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
을 두려워하여라.

주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,
두려움 없이 살도록 가르치십니다.
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지
만, 우리는 하느님과 주변 사람들에
게서 도움을 받을수 있고 혼자가 아
닙니다.

특히,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
여 바람직한 의견을 말하기를 꺼려하
지 않아야 하며, 옳은 소리를 해서 주
목의 대상이 되는것을 두려워하지 말
아야 합니다...

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현명한것일수
있습니다. 그러나, 두려움이나 비겁함



이 뒷받침이 되는 침묵은 피해야합니
다.

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
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. 우
리는 각자의 직장, 가정에서 많은 사
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의견을
말할수 있습니다.

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
냐?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
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
지지 않는다.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
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. 그러니
두려워하지 마라. 너희는 수많은 참
새보다 더 귀하다.

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
하는 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. 하
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의 존재에
대한 두려움이 아니라, 그분의 마음
에 상처를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
입니다.



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피
할수 있고 내 자신을 믿기보다는 그
분을 믿습니다

또한 우리는 용기를 통해, 타인에게
악담보다는 조언을 해주며 주변사람
들에게는 말씀과 교리를 전하고, 스
스로는 불건전한 생각을 유발하는 영
상이나 글들을 피할수 있습니다.

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,
걱정 할 이유가 없습니다.

성모 마리아님은 용감하게 십자가 옆
에 늘 서 계셨습니다.하지만 예수님
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
다. ‘주님, 저는 제 일상에서 그리스
도, 당신을 증거해야 할 때, 도망치고
싶지 않습니다.’

…

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
를 안다고 증언하면, 나도 하늘에 계
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



언할 것이다.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
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, 나도
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
모른다고 할 것이다.”

"주님,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
고,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도 당신의
빛을 드러내고 싶습니다. 당신의 자
녀로서 이 세속적인 삶 공동체의 일
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
행함과 동시에 유익한 사도직을 이끌
어 나가기를 원합니다. 아멘"

이낙희 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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